
S ( B ) M C시장 판도 변화 확실
제일모직 신규 참여… 자동차·전기/전자용 수요도 확대

FRP 복합성형재료인 S ( B ) M C의 용도가 건축용 자재에서 자동차 범퍼, Door Treem, 전기·전자용

등으로 확대,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지난 9 1년 하반기 제일모직의 참여로 시장판도가 크게 변화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S(B)MC 수요는 현재 2만5 0 0 0톤 정도이나, 각 기업들이 수요 창출의

일환으로 자동차부품 및 전기·�전자판촉을 강화,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이는 SMC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.

현재 국내 S M C시장은 럭키가 90%, 미원·동양F R P·현진공업 등 기타 업체가 10% 점유하고 있다. 

B M C시장은 지난 9 1년 2 / 4분기까지 럭키·강남정공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, 제일모

직이 시장에 참여한 지난 9 1년 3 / 4분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변화, 강남정공과 럭키의 시장점유율이

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올 4 / 4분기 이후에는 강남정공·럭키·

성남화학·제일모직 등이 거의 비슷한

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

가운데, 향후 자동차 및 전기·전자 부

품용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

비, 각축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

있다.

제일모직이 B M C시장에 참여한 9 1년

3 / 4분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변화된 것

은, 제일모직이 우수한 기술진 및 삼성

건설·삼성전기 등 계열사 수요처를

확보, 생산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으로

분석되고 있다.

제일모직의 급부상으로 기존 B M C시장을 주도해온 럭키는 올초부터 무수축 BMC 개발을 추진하는

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또 강남정공은 BMC 품목 가운데 약 2 5 %를 자동차부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개발을 추진중에 있

으며, 특히 미원은 자동차부품의 그레이드를 다양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오는 9 3년 국내 S ( B ) M C시장 성장률은 10% 미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자동차부품이나

산업용자재, 전기·전자부품용 대체노력으로 실제 성장률은 1 0 %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에따라 SMC 수요는 9 3년 1만7 0 4 0톤, 95년 2만1 0 7 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

용도별 수요는 9 3년 UBR 72.2%, 물탱크·욕조 17.9%, 자동차 9 . 9 %로 자동차분야가 미미하나, 95년

은 UBR 72.1%, 물탱크·욕조 17.2%, 자동차 1 0 . 7 %로 자동차부품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

있다. 

<화학저널 1 9 9 2 / 1 2 / 1 >

구 분

U B R

물 탱 크

욕 조

자 동 차

건설중장비

상 용 차 등

합 계

1 9 9 3

1 2 , 3 0 0

1 , 3 5 0

1 , 7 1 0

1 , 6 8 0

5 2 0

1 , 1 6 0

1 7 , 0 4 0

1 9 9 4

1 3 , 7 0 0

1 , 5 5 0

1 , 8 5 0

1 , 9 4 0

6 0 0

1 , 3 4 0

1 9 , 0 4 0

1 9 9 5

1 5 , 2 0 0

1 , 6 2 0

2 , 0 0 0

2 , 2 5 0

7 0 0

1 , 5 5 0

2 1 , 0 7 0

1 9 9 6

1 6 , 4 0 0

1 , 6 6 0

2 , 1 4 0

2 , 4 9 0

7 7 0

1 , 7 2 0

2 2 , 6 9 0

1 9 9 7

1 7 , 6 0 0

1 , 6 9 0

2 , 2 8 0

2 , 6 8 0

8 4 0

1 , 8 4 0

2 4 , 2 5 0

연평균성장률

1 0 . 7

7 . 5

9 . 2

1 4 . 0

1 4 . 9

1 3 . 7

1 0 . 3

(단위:톤, %)
<표> 국내 SMC 용도별 수요전망


